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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LCD산업 전망 

LCD(liquid crystal display)산업의 시장규모는 반도체 산업의 1/10에 불과하여 약 1조엔 정도의 규모이다. 그러나 LCD산업은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LCD산업은 반도체, 전지와 함께 전자기기의 경박단소화, 휴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LCD는 전자제품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전자 계산기, 노트북 PC, LCD 
ViewCam, LCD 프로젝션, 휴대용 전화에 필수불가결한 부품으로서 사용자 친화성을 높여 부가가치의 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둘째로 LCD산업은 전자산업 중에서 몇 안되는 성장사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LCD산업
은 일본의 버블경기 붕괴와 미증유의 平成不況하에서도 계속 성장해 왔다. LCD 산업의 시장규모는 1990년 2,000억 엔이었는데 
'95∼'96년에는 1조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에는 2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로 LCD산업은 일본이 엔고하에서도 국제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몇 안되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LCD 중에서 
TFT(thin-film-transistor)는 일본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의 95%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환율이 1달러당 70∼80엔이 
되어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산업이다. 

일본의 우위는 지속될 것인가? 

이렇게 일본의 LCD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만 과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일본의 우위는 지속
될 수 있을 것인가? LCD산업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한국, 대만, 미국 등은 LCD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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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 나라들의 강·약점들의 내용들은 각기 다르지만 각 나라가 LCD산업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민이 일체가 되어 노력

하고 있다(<표 1> 참조). 

한국의 LCD업체들로서는 STN(super-twist-nematic)과 TFT에 양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전자 외에 STN분야
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자, STN분야에서 도시바와 제휴하고 있는 오리온 전기, TFT에 조기에 참여한 LG 일렉트론 등이 있다. 

<표 1> LCD산업에서 일본 경쟁국들의 강점과 약점 

한국의 생산규모는 '93년에 150억 엔, '94년에 약 250억 엔으로서 세계시장의 1∼2%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재료 및 관련 설
비 등을 포함했을 때 약 680억 엔으로서 일본의 1/20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모두다 LCD(특히 TFT)산업을 반도체 다음의 성장산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설비투자와 기술제휴를 적극적
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제조기술에서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삼성, 현대, LG 각사는 10인치 칼라 TFT를 월 2000장 정도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준 톱 클래스 
업체들의 '91∼'92년 당시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대만의 LCD 산업의 위치는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한다기보다는 PC제조입국이라는 목표하
에 LCD의 자급능력을 확보하는데 산업육성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부 업체들에 의해 5인치 칼라 TFT의 試作에 성공한 것에
서 미루어볼 때, '80년대 후반 당시의 일본 톱 메이커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TN 분야에서는 유리제조업체, 플라스틱 업체, CRT 제조업체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하고 있다. 또한 TFT분야에는 정부
연구소인 ERSO가 미국의 대만출신 연구자들을 초치하여 설립한 PVI(Prime View International)사, Unipa사(UMC의 자회사)
가 파이로트 플랜트에서 5인치급 칼라 TFT의 試作에 성공하였다. 또한 PC 관련 기업에서도 LCD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참
여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에서 수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LCD를 포함한 FPD(flat panel display)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5억 3천만 불을 5년간 조성하여 현재 3% 수준의 FPD의 시장셰어를 2000년에 1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세기 동안에는 일본이 우위를 차지 

이렇게 한국, 대만, 미국의 맹추격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해외업체들의 공세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2000년까지는 일본의 우위
를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업체들의 시장셰어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외에도 제조공정의 하나인 셀(Cell)공정이 쉽사리 기
술이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액정 판넬(liquid crystal panel)의 제조공정은 전공정, 중공정, 후공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없는 액정 판넬 특유의 셀공정(중공정)은 오랜 기간동안의 기술축적이 필요하고 제조장치도 
각 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와 자동화가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업체들이 장비를 통해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전받는 것
이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대만, 미국업체들이 추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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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표 2> 참조). 

구조적인 공급과잉은 있을 것인가? 

TFT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업체들의 설비투자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에서는 

<표 2> LCD 제조의 3단계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칼라 STN 분야에서의 경쟁과 PC 등의 재고조정으로 인해 '94년 가을부
터 '95년 여름에까지 일부의 TFT에서는 과잉생산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격을 대폭 인하한 칼라 STN으로 TFT의 수요가 일부 이전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서 LCD 전체 특히 10.4인
치 칼라 판넬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공급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칼라 TFT의 가격하락도 공급과잉이라기 보다는 PC업체와 LCD업체들간의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근래 1∼2년의 설비투자가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1997년 이후에나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이다. 

한편 수요 측면에서도 LCD 수요의 60%를 점하는 PC산업의 성장률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1998년까지는 전체로서 
구조적인 공급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PC시장은 '93년에 3천 5백만대, '95년에는 4,500∼5,000만대, 2000
년에는 6,500∼7,0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기 수급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앞으로의 수급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 각각 3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여 9가지의 경우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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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체의 공급능력은 업계 일반의 수율이 결정한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기대되는 수율을 95%, 80%, 60% 3단계로 상정한다. 
수율 95%는 업계의 수위업체들이 목표로 하는 수준이다. 업계 전체가 이 정도까지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장치의 자동화
와 표준화가 상당히 진척되어야 하고 해외로의 기술이전도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가 일어날 확률은 
10% 내외이다. 수율 80%는 이미 업계의 수위업계들이 도달한 수준으로서 이러한 경우가 일반화된 가능성은 60%정도라고 본
다, 수율 60%는 현재 업계의 평균적 수준으로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확률은 30%
라고 본다. 

한편 수요는 PC에 LCD가 채용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 수준을 70%, 50%, 30%의 세단계로 상정한다. PC탑
재 비율이 70%라는 것은 폭발적인 수요수준으로서 현재의 공급능력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 새로운 공장의 건설이 필요로 되지
만 그것을 위해서는 LCD의 가격의 CRT의 2배 이하(2만엔 이하)로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0년의 시점에서도 이러
한 가격 인하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70%가 되는 경우는 약 10%정도로 본다. 탑재비율이 50%라는 것은 현재의 연
장선상에서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확률은 50%라고 본다. 탑재비율이 30%라는 것은 현재 일본의 상황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40%라고 본다. 

저가격화가 신시장을 만들어 온 전자산업의 역사 

그러나 중기 수급전망을 행하는 경우에는 첨단 전자 디바이스의 가격저하에 의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어져 왔던 전자산업의 역
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공급과잉이 될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저가격화가 진행되면, LCD는 CRT시장을 대체하게 될 잠재력
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 때에는 PC 약 7000만대가 LCD의 잠재시장이 될 것이다. 또 30인치 이상의 LCD가격이 인하
가 된다면 TV부문에서도 시장이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공급과잉의 경우라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있을지도 몰라도 그 후에는 또 다시 시장이 확대되어 공급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표 3>의 경우들을 검토해 보자 

A의 경우, 모든 LCD 제조업체들은 수익성이 매우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LCD산업 

<표 3> 각 경우별 수요 공급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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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점점 더 LCD의 생산이 해외로 이전될 것이다. 

B의 경우, 일본업체들은 가까스로 수지타산을 맞추게 될 것이고 한국, 대만 등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이 증대할 것이다. 

C의 경우,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LCD생산에 참여할 
것이며 기존의 업체들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일본업체들은 자신들의 경
쟁우위를 잃게 될 것이다. 

D의 경우는 현재의 STN의 상황과 유사하다. 생산능력이 과잉이고 수율은 높지 않은 상태이지만 가격은 급속히 하락할 것이다. 
이 때 LCD 생산업체들은 수익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E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LCD업체들은 상
당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다. F의 경우, 심각한 공급부족이 나타나서 새로운 업체가 LCD산업에 뛰어들고 기존의 업체들도 공장
을 증설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업체들과 외국의 업체들은 수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G의 경우 수율이 낮아, 공급이 축소되지만 수요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평
균 수율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LCD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H의 경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부족이 새로운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정도로 크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경우 기존의 LCD업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I의 경우, 심각한 LCD의 공급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참여자들은 낮은 수율로 인해 LCD사업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업체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1) A-C의 경우 시장규모는 가장 크게 되지만 일본의 경쟁우위가 상실되는 경우로서 이것이 현실화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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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2) D경우는 공급과잉이지만 수율이 높지 않고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우이다. E의 
경우는 공급부족으로 LCD 업체의 이익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 D와 E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3) F-I의 경우 D, E의 경
우처럼 일본 및 톱 업체의 생산기술의 우위가 유지되는 경우이지만, 수급양면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단순한 예측이지만,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2000년까지 일본 LCD업체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
인다. 

(자료 NOMURA SEARCH, 1995. 7. H. Wakabayashi, "Liquid Crystal Display: The Next Five Years" NRI Quarterly 
Summer 1995) 

宋 偉 賑 

<산업혁신팀, 선임연구원> 

 

영국

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갑작스러운 구조변혁: OST를 DTI의 산하기구로 옮겨 

7월의 첫째 주에 영국 정부는 학계와 과학기술계가 경악할 만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지난 '92년에 새로 설립되어 그동
안 내각부(Cabinet Office) 산하기구로 운영되던 과학기술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OST)을 갑작스럽게 무역산
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y; DTI) 산하로 자리바꿈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정부 스스로 '92년 이후 지
금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추진해 왔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시시
콜콜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낄만큼 「과학」쪽에 별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논리나 전략 개념과는 동떨어진 다른 이유 
때문에 이번 조치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연히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과 
우려가 섞인 반응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같은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나 논리적 근거를 어디
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쪽으로 모아진다. 

우선 OST가 출범한지 겨우 3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되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볼 기회를 충분히 갖
지 못한 상태라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92년 4월, 「과학기술 활동의 총괄 및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을 전담하는 부처로서 
OST가 처음 돛을 올리던 때를 돌이켜 본다면 이번 조치는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와 과학기술계에서
는 그동안 OST의 출범에 이어, 유례없이 광범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백서」가 출간되고 이를 통해 연구회의 
(Research Council) 조직의 개편, 과학기술회의(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CST)의 신설, Forward Look의 발
간, Technology Foresight Programme의 실시 등 각종 개혁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같은 낙관적인 분위기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으며, 이제는 이들 개혁조치가 계속해서 추진될 것인
지의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OST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DTI의 여러 Minister 가운데 하나의 관할로 지위가 「좌천」됨에 따라 (<표1> 참조), 과학정책
이 커다란 퇴보를 겪게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OST와 DTI 두 기구 간에는 현격한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결과로 OST가 그 동안 담당해 오던 고유한 
기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산업계 위주의 단기수요」에 가려 이른바「기초
과학 육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감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같은 인식의 배경에는 DTI
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이 자리잡고 있 

영국 

<표1> Ministers of DTI('95년 7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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